
악사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왕은 아
들 둘이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악사 혼자만 돌아 온 것을 보고 놀라지 않
을 수 없었다. 
“도대체 선사는 어찌 된 것이냐?”
“형님이... 형님이... 사고로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를 당했단 말이냐?”
“무리해서 바다 가까이 있는 보물을 가
지러 갔다가 다가오는 파도에 휩쓸려서...”
“그래서 너 혼자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
냐? 어찌 형이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악사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울먹

이며 이야기를 했다. 
“제가 위험하다고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
고 그만큼 일렀건만... 형님이 욕심을 내서
바위가 있는 쪽으로 올라갔고 눈 깜짝할
사이에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정녕 선사가 죽었다면 시체라도 찾아와
야 될 거 아니냐?”

“시체는.... 시체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럼 아직 살아 있을 수도 있단 말 아니
냐?”
“그.. 그것은 저도 장담할 수 없사옵니
다”
왕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신하를 불렀다.
“걔 아무도 없느냐?”
“네에 마마”
“선사를 찾아라. 선사가 갔던 보물섬과
그 근처에 사람이 살만한 땅을 모두 뒤져
서라도 꼭 선사를 찾아야 한다. 시체라도
찾아야 한다. 안 그러면 네 놈의 목을 벨 것
이다”
악사는 덜컥 겁이 났다. 선사가 살아 있

기라도 하면 어떡할까, 난감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졌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다시 한번 자신을 위로했다. 
한편, 선사는 혼자서 저작거리로 나섰다.

그가 아는 것은 이곳이 리사발타국의 성안
이라는 사실 뿐이었다. 눈앞이 보이지 않아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히기도 하고 따귀를
맞기도 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눈으로 즐기던 많은 것들이 사라
져 버렸고 그의 눈은 오직 내면으로 향했다. 
저작거리에 자리를 잡은 선사는 거문고

를 타기 시작했다. 그 깊은 심연의 아픔이
선사의 손가락을 타고 거문고 줄에 닿으면
슬픔도 원망도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흘러
내렸다. 이제 다시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
는 일은 거문고를 타는 일 밖에 없었다. 

그의 음악은 길 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멈
추게 했고, 울던 아이는 울음을 그쳤고, 다
투던 부부들은 화해를 하게 만들었다. 사람
들은 저마다 선사의 음악을 듣기 위해 몰
려들었다. 
선사 역시 거문고에서 위안을 얻었다. 거

문고를 타면서 그가 한 나라의 태자였던
사실도 그리고 동생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도 모두 잊었다. 사람들은 선사 앞에

먹을 것을 두고 가고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다. 성안에 있던 오백 거지들은 선사가
동냥한 음식들을 나눠 먹었다. 선사는 그렇
게 거리를 떠도는 방랑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리사발타국의 왕

이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 저작거리에
는 선사의 거문고 선율이 울려퍼지고 있었
다. 그 선율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해 발
길을 멈추고야 말았다. 왕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왕은 선사 가까이로 갔다. 
“너는 누구냐?”
“저는 그저 거리를 떠도는 거지일뿐입니
다”
“누구에게 거문고를 배운 것이냐?”
“누구에게 배웠는지도 잊었을 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지요. 그저 제 손이 거문고를
기억할 뿐입니다”
“너의 소리는 참으로 감동적이다. 내 옆
에서 거문고를 연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선사는 리사발타국 왕궁으로 들

어가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선사의 연주를
듣는 내내 왕의 마음은 충만했으며 기쁜
마음이 되었다. 선사는 왕이 부르지 않아도

매일 매일 자신의 처소에서 거문고를 타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공주가 우연히 선

사의 처소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발길을 멈췄다. 그렇게 내내 서서
공주는 선사의 거문고 소리를 들었다. 자신
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옆의 시
녀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이 소리는 아마도 눈먼 장님이 탄다는
거문고 소리인듯 하옵니다”
“눈먼 장님이 어찌 거문고를 탄단 말이
냐?”
“그것이 신기하옵게도 눈을 감고도 눈을
뜬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거문고를 타 모
두를 놀라키고 있다고 하옵니다”
“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공주는 선사의 방문을 열어젖혔다. 그런

데 그곳에 앉아 있는 선사는 온몸이 빛나
는 귀공자였다. 공주의 눈에는 선사의 상한
눈이 보이지 않았다. 

〈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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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강병호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최대의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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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새는지붕”때문에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싸게시공해드립니다. 자! 이제칼라강판으로해결하세요!!

가장저렴한가격에제일튼튼하고예쁘게단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어디서나출장시공해드립니다)

서서울울··경경기기 :: 0022))445566--88883311
강강원원도도 :: 001199--339966--11111100
충충청청도도 :: 001100--88667744--22335577

경경상상도도 :: 001100--99119900--33335500

전전라라도도 :: 001111--224488--66229988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